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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산업: 소형 발사체가 끊은 시작

위성과 발사체의 소형화로 우주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자 우주산업의 가능성을 본 투

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지난 50년 동안은 개별 국가가 우주개발 경쟁으로 막대한 세금으로 우주 개발을 운영하였

지만 현재로서 우주개발은 더 이상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나 몇몇 연구개발 그룹만이 담당

하는 분야가 아니다. 일런 머스크, 제프 베조스와 같은 수백조 원의 자산가들이 우주개발

에 투자, 해외의 벤처캐피탈의 우주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집행하고 있다. 2009년부

터 2018년까지 민간 자본이 우주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534조 원이 넘으며, 특히 2017년

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2018년에는 1.8조 원,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5.8조 원이 투자

되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산업의 유망 산업

지난 50년간 우주경쟁으로 우주기술이 개발되는 동안 다른 산업군에서는 자율주행, 인공

지능, 3D 프린팅 등 신기술이 발전하였고 일상 속으로 침투하였다. 지금까지는 우주 기술

이 민간으로 들어는 Spin-Off 형태였다면 반대의 경우인 Spin-In 기술에서 기회가 가능성

이 보인다. 특히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다양한 Application과 3D 프린팅 등의 

기술은 위성과 기체 제조의 생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New Space

산업분석

그림 1. 2012~2021 우주 스타트업 투자 현황 

표 1. 우주 스타트업 Unicorn 기업 

자료: Crunch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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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 산업의 분류와 규모 

우주산업의 분류 업스트림(up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OECD의 우주 경제 보고서에는 우주 산업의 분야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그리고 그 이외의 분야로 나누었다. 업스

트림(upstream)은 기초적인 연구개발, 위성 및 발사체 제조, 발사, 과학 분야를 말하며, 다운스트림(downstream)은

우주 인프라 운영, 작동과 기능을 위해 위성 데이터와 신호에 직접 의존하는 “우주에서 지상으로(down-to-earth)” 유

형의 제품 및 서비스 분야를 말한다. 일부 국가들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연결을 구성하는 활동을 따로 분류하여 

미드스트림 (mid-stream) 개념을 채용하고 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운 스트림에 포함하고자 한다.

다운스트림 분야의 부상

업스트림 분야는 발사를 했다는 경험, 헤리티지가 매우 중요한 분야가 다수이다. 하지만 다운스트림의 경우 우주기술

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와 다양성이 성장하면서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표 2. 업스트림 Vs. 다운스트림

그림 2. 우주 산업 구성

자료: Pw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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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의 규모

민간 우주산업의 발전으로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16년 3,391억 달러에서 ’21년 3,860억 달러로 성장했다.

‘21년 기준 세계 발사체 제작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 상승한 5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위성체 제작 시장 규모도 

전년 대비 12% 성장한 137억 달러로 탐사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 

우주 경제를 추정하는 데에는 기관마다 추정 방법에 따라 상이하지만 Morgan Stanley는 2016년 3,500억 달러 

규모로 우주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2040년에 우주경제 규모가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SIA)는 3391억달러, Space Foundation은 3293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 규모는 1000조에 다다를 것은 확실해보인다. 

2. 우주 산업의 변화와 기회

뉴스페이스의 성장 동력

뉴스페이스는 정부가 주도했던 우주산업을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이다. 뉴스페이스가 

주목받게 된 것은 재사용 로켓 등장과 민간기업의 진출인데, 민간기업이 진출하면서 ’22년에 이르러서는 발사 비용이 

과거 대비 30배 이상 저렴한 kg당 1,500달러로 감소했으며, ’40년에는 kg당 100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맥킨지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5~10년 동안 위성 비용 대비 성능은 경우에 따라 1,000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이는 1984년 IBM의 Mainframe에서 PC로의 전환보다 더 큰 비용 대비 성능 변화이다.

이러한 민간기업들은 국방이나 기존 방위 산업 대기업 역시 혁신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미 공군은 2019년부터 스타링크를 군사 자산에 적용을 시도하고, 2022년부터 미국 국가안보 

전용 위성군인 스타쉴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스페이스 X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 설립된 

우주개발청(SDA)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회사 내 군사용 위성 개발을 혁신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위산업 대기업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혁신 진행 중이다. 노스룹 그루만과 록하드 마틴 등의 

대기업들은 3D 프린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DevSecOps, Open Architecture 등을 적극적 활용하고 있으며 노스룹 

그루만은 모든 설계과정을 미사일방어국(MDA)과 완전히 공유하면서 빠르게 설계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혁신기업의 

로켓과 인공위성 부품을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하여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출처: McKinsey Report - The role of space in driving sustainability, security, and development on Earth(2023)

그림 3. 우주 산업 규모 그림 4. 위성 비용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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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뉴스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페이스 흐름으로 우주산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1,700여 개 기업 약 275조 원 투자되었으며 2021년 투자규모는 약 18조 

원이다.

우주기업은 각국 정부 대상 발사체, 위성 개발 중심에서 민간시장을 겨냥한 위성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추세이며 이들도 수직계열화를 통한 사업확장 진행 중이다. ‘21년 우주산업 투자 분야는 우주 관련 자산의 ‘활용’ 

분야에 74%,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직접 개발, 운영 ‘인프라’ 구축, 우주 관련 자산 ‘유통’ 분야가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우주산업에서의 출연연의 역할

우주산업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출연연구소이다. 발사체부터 위성 설계까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전문 인력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기에 국내 상당수 기업은 항우연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출연연 간 협력을 위한 연구회 체제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년 동안 509개의 출연연 기술 활용 기업이 설립, 현재 

운영 중인 곳은 380개이며 출연연 기술을 이용한 창업은 최근 5년간 집중하였다. ‘16년부터 ‘21년까지 222곳이 

출연연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여 직전 5년(123건)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출연연 기술 활용 기업은 그동안 

5,4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조300억원의 매출을 시현한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내 기술창업은 '21년 기준 약 24만개이지만 딥테크 유니콘은 미미하다. 국내 유니콘 22개사는 대부분 딥테크 

분야보다는 대부분 플랫폼서비스 기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신소재, AI, 첨단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은 

그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딥테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동향

‘1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0년간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총 326건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졌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의 평균 연매출 증가치는 

3억 9,0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5. 정출연 기술료 수입 현황 그림 6. 항우연 창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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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우주 정책 및 우주 펀드 조성 계획

500억 규모 우주펀드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 운영할 것을 발표했다. ‘23년 5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총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7년까지 5년간 지속 출자를 통해 총 5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 분야 모태펀드는 이번에 최초로 

출자된 것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을 발사체, 인공위성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설정해서 

다운스트림 분야의 기업들도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골자는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세금 의존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 시간과 

비용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향후 차세대 중형 위성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형 

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2022.12)에서 의결한 3가지 안건은 현 정부의 우주 산업에 대한 목표를 보여준다. 첫번쨰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으로 2023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의 계획을 세웠다. 두번째로 우주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우주개발 투자 확대로 2021년 73조원에서 2027년 1.5조원까지 늘릴 것으로 의결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민간 우주산업 창출로 현재 우주산업 세계시장 매출액 비중 1%에서 2045년 1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여 23년 

우주 예산을 13% 증가한 8,392억원으로 배정하였다. ‘27년까지 1.5조원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우주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과의 연관성

이번 정부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을 12대 국가전략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는 우주항공이 국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안보불안을 촉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된다고 하도라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소되거나 북한의 핵 위협 부담도 해소되긴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우주산업 투자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7. 우주 산업 분야 육성 로드맵 그림 8. 우주 분야 개발 로드맵(~2022)

출처: 2022 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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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우주 산업 

산업 현황

(인력 현황) 국내 우주 인력은 ’21년 기준 약 9,800명이며 국내 우주산업의 연구기관 연령 구조는 40세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젋은 인력의 수급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전체 우주 인력이 9800명이라는 것은 

NASA(18,000명)나, SPACE X(12,000명)같은 한 기관이나 기업도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업체 현황) 우주 기업으로 428개의 기업이 조사되었다. 이중 2010년 이후 우주 산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204개이며, 기업 42.8%가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이며 기업의 약 66.4%가 우주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의 

약 53.0%가 총 매출액 대비 우주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기업은 우주 기업이라기 보다는 

우주 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활용 분야가 있어 우주 기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국내 우주 개발 동향

우주 개발 현황

‘22년 정부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18.9%p 증가한 7,34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우주 예산이 정점을 

기록하였던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예산 규모로 ‘한국형발사체사업’과 ‘정지궤도 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예산 증액에서 

기인한다. 다만 이러한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이다. 전체 R&D

예산 대비 우주 관련 예산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한국의 우주개발 민간기업의 수는 61개사로 미국 

5,582개사(52.1%), 영국(5.7%), 캐나다(4.5%), 독일(3.8%), 인도(3.4%), 중국(2.7%)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에 

속한다.

그림 9. 우주산업 실태조사 참여기관 현황 그림 10. 우주 산업 분야별 인력 현황

그림 11. 우주 예산 규모 그림 12. 정부 우주개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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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관련 기업 현황

국내 상장기업중에선 기존의 대형 방산업체들이 우주관련사업을 운영중이긴 하지만 주로 정부·군용 프로젝트 

위주이고 우주외의 사업부문의 영향이 커 ‘민간우주시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 현황 (1): 대기업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국내 대기업은 정부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우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 현황(2): 중견/중소기업

우주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우주 및 항공 분야에 부품이나 소재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누리호에서도 

300개가 넘는 민간기업들이 참여했는데 항우연에서 핵심 기술을 이용해 설계를 하면, 민간 기업들은 이걸 바탕으로 

실제 부품을 생산해내는 형태였다. 누리호의 부품은 모두 37만 개, 전체 사업비의 80%가 민간 기업에서 차지를 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대부분 기존 사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여전히 대기업 대비 자원이 부족하지만 

우주 산업은 기존 제조업 역량으로 확장할 여지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다.

1) 우주산업과 관련이 높은 항공산업 2)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 기업들이 다수 

포함 3) 방위산업의 중견 기업 4) 위성통신회사들에 위성통신 안테나를 공급하는 통신과 전자장비 분야의 기업들은 

우주 산업으로 진출과 확장을 노려볼만한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민간 신생 우주기업들과 달리 제조 분야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고, 기존의 자원을 바탕으로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 현황(3): 스타트업

2022년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우주분야 창업기업 수(업력 7년이하)는 42개사이다. 이는 전체 조사 

기업(428개)의 8%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개 기업이 창업했다. 발사체에 집중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성 시스템 관리, 위성 데이터 분석 기업들이다. 우주 산업은 발사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집중하거나, SW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표 3. 우주산업 대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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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망 분야

다운 스트림의 데이터 활용 분야

전세계적으로 위성 기반 데이터는 우주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데이터 부문은 지난 5년 동안 15%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가가치 서비스의 공급이 주목받고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단일 또는 다중 데이터 소스(위성 영상/신호 및 현장 관측, 기타 정보 출처)에서 온 제품 및 서비스를 처리해 
쉽게 사용가능한 정보로 변환하는 분야로 동일 기업이 처리 전후의 제품 과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농업(토양, 강우량,
적설량 모니터링으로 관개 계획, 농업 생산량 예측), 보험(레이더 위성 기반 홍수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위험 관리 
솔루션 제공), 운송 및 교통(운송 컨테이너 추적, 위치 및 내비게이션 정보 제공, 민감한 컨테이너의 온도 및 도로 혼잡 
모니터링)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지난 5~10년 동안 급격히 성장하였고 그 결과 패션에서 건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3D 프린팅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대폭 가속화하여 경우에 따라 반복 시간을 몇 년에서 
몇 주까지 단축했다. 기존 생산 주기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고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서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용이해졌다. 특히 가스 터빈의 개발과정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잇다. 3D 프린팅 이전에는 가스 터빈의 개발 기간이 1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터빈 구조에 대한 혁신과 실험이 제한적이었지만 3D 프린팅은 생산 주기를 줄여 설계 실패로 인한 
비용을 낮췄고, 설계자는 3D 프린팅을 사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터빈 
블레이드 제작 방식이 바뀌었다. 가스터빈 산업의 3D 프린팅과 마찬가지로 우주 산업도 가능성의 경계를 확장하는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3D 프린팅은 이미 우주 분야에서 로켓 부품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우주정거장에도 3D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

민간 우주혁신 기업들이 발사체와 인공위성 제작에서 3D 프린팅을 통해 기존 대비 가볍고 강한 시제품과 제품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생산하고 있다. 스페이스X가 금속 3D 프린팅 회사인 벨로3D의 첫번째 고객으로 우주산업 제품 
제작에 3D 프린팅을 적극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며 3D프린팅에 의한 완전 재사용 로켓 생산을 내세우는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역시 2022년 10월에 기존 수직 3D 프린팅보다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수평 인쇄 기능을 갖춘 4세대 3D
프린팅을 공개하기도 했다.

3D 프린팅: Relativity Space의 실패

Relativity Space는 세계 최초 3D프린팅 로켓 발사를 시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2023년 3월에 발사한 테란1은 로켓 
분리 직후 엔진의 중단으로 목표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누리호보다 작은 테란1은 로켓 전체의 85%(질량 기준)를 3D프린팅으로 제작했으며 스타게이트의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향후 로켓의 제작기간은 2개월 미만, 3D프린팅으로 로켓의 95%를 제작하고 부품 수는 1000개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그림 13. 데이터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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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란1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록히드마틴, 이리듐 등과 위성 발사 계약을 맺었다. Relativity Space의 최종 

목적지는 화성이며 로켓 전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 테란R도 개발 중이다. 테란R은 20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며 

위성 인터넷 통신 기업 원엡과 2025년부터 발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3D 프린팅 분야

금속 3D 프린팅 분야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이를 제작하기 위해선 기계 전자 금속 로봇 제어 

레이저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온전히 자체 기술로 프린터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과 

미국 한국밖에 없으며 일본도 아직 상업화 단계엔 진입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D 프린팅이 우주 

분야에 적용된 것은 손에 꼽힌다. 스타코가 금속 3D 프린팅 시험발사체 부품을 이노스페이스에 공급한것,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것, 인스텍이 한국우주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협업 및 복합 

소재로켓 노즐 제작 시현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전무하다. 

위성군 관리 분야

2017년 이후로 위성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위성 개수만 1만개이며 그중 현재 궤도를 돌고 있는 활성 위성의 

개수는 7천개 정도이다. 이만큼 위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위성 군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의 기술과 더불어 군집/네트워크 기반 항공우주 시스템의 자율화 및 인공지능 기술에서 다수의 

선도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위성 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그림 16. 활성 위성 수 (1957~2022) 그림 17.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 계획

그림 14. Relativity Space의 Terran 1 그림 15. Relativity Space의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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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op Picks 

Quindar

1. 설립연도: 2022년

2. 투자내역: Seed: $2.5 million (Y Combinator, FCVC, Soma Capital, Liquid 2 Ventures)

3. 주요인력: 원웹 출신 6명의 우주 항공 전문 엔지니어가 창업

Nate Hamet (CEO & Co-Founder)

- 미시건대학교 지구환경공학 학사, 우주 공학 석사

- 우주 산업 경력 도합 10년: 록히드 마틴 (2년), 원웹 (3.7년), Orbital effects(1.9년)

- 원웹에서 TT&C ground system 아키텍트 엔지니어링

David Lawrence

- Texas A&M University 항공우주 공학 학사

- 보잉 (2년) OneWeb(3.7년), Orbital Effects(2년)

- in-orbit commissioning and systems integration campaigns for earth observations satellites

4. 사업 개요: 위성 궤도 설계 및 운영을 처리하는 SaaS

- 위성 운영 모든 단계를 담당하는 관리 시스템

① 위성의 임무(궤도) 설계, ② 위성 테스트, ③ 지상국과의 통신, ④ 궤도에서의 위성 운영

지상국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통신 패스를 마련하고 위성에 대한 사고 모니터링을 수행

> 기업이 자체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스타트업 대상 위성군 관리 시스템

동일한 회사의 여러 위성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위성군도 지원하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

> 스타트업이 이러한 개발과 통합에 소요되는 1~2년의 시간을 단축하여 시스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음.

동사는 스타트업 대상을 집중해 왔지만 나중에 정부 사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 사이버 보안 표준
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음. 해당 SW의 장점은 위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선형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다는 것.

5. 투자 포인트

- 원웹에서 일하면서 만나 광대역 초거대 위성군 운영 시스템 개발을 한 핵심 인력

-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위성의 개수: 소수의 위성을 발사하던 기업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수백 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기
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솔루션이 부재하거나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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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카

1. 설립연도: 2021년

2. 투자내역: Seed: 킹슬리 벤처스, Tips 3억 선정

3. 주요인력

전현균(CEO & Founder)

- 서울과학고,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학사, 서울대학교 인공위성지구물리 연구원

-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AI 연구원

하경모 CTO 

-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석사

-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맥클로린 AI 연구원 출신의 인공지능 전문가

4. 사업 개요: 농산물 생산 예측 솔루션

- 수입 농산물 원자재 가격을 예측

> 인공위성의 영상 정보와 날씨, 토양 등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

- 농작물 분포 지도, 단위면적 당 생산량 등 여러 정보를 미국, 유럽의 인공위성을 통해 수시로 받고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곡물 생산량 예측 예정

- 타겟 고객: 국제 시장에서 농산물을 대량으로 들여와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식품 회사,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필

요 농산물을 확보해야 하는 농산물 무역 회사

국내 식품 기업이 선제적인 수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좋은 수입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

현재 전미 옥수수, 대두 작황 예측을 중심으로 향후 미국의 다른 작물,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영역을 넓혀나갈 예정

5. 투자포인트 

- (뛰어난 지표와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미국 정부(USDA)와 비슷한 수준의 예측력을 확보하였으며 미국 농무부의 예

측 작황과 비교했을 때 옥수수 3.4%, 대두 1.2%의 오차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지표를 보여줌.

- (충분한 내수 수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식품 전문 대기업들은 외주를 통해 매년 큰 비용을 지

불하고 수입 농산물 원자재 가격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를 바르카가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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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텍

1. 설립연도: 2001년

2. 투자내역: 2014년 코렌텍에 인수

3. 주요인력

서정훈 사장 (Founder)

- KAIST 재료공학 석·박사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

4. 사업 개요: 금속 3D 프린터 제조

환자 맞춤형 인공 고관절을 만들 수 있는 금속 3D 프린터 제조업체

- DMT 3D금속 프린팅 기술이 핵심. 고출력 레이저 빔을 이용해 금속분말을 녹여 붙이는 방식으로 3D CAD 모델 데이

터로부터 직접 금속제품과 금형을 빠르게 만들어 낼수 있음. 

- 삼성에세탁기, 냉장고등주요가전제품생산에필요한3차원냉각수금형코어를납품하고현대차의주요협력업체로

등록하는등주요대기업을고객사로확보

-  주요 제품: 인스텍의 MX-Lab

미육군 사령부, 미시간 공대, 노스 다코다 대학 등 외 3곳, 국내는 카이스트, 포스텍 외 3곳 등에 이미 판매완료

- 인스텍이 한국우주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협업 및 복합 소재로켓 노즐 제작 시현한 바 있음. 

환자맞춤형 고정밀 인공고관절(형상 정밀도 10㎛급 인공비구컵, 인공대퇴스템) 제작을 위한 제조기반 공정융합형 금속적층 복합가공기 개발

다종소재 융복합 적층 3D프린팅 솔루션 기술개발

그림 18. 금속 3D 프린팅 모습 재현 그림 19. 인스텍 Mx Series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1415146090&pageCode=TH_PJT_PJT_DTL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1711058743&pageCode=TH_PJT_PJT_DTL

